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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7 관련 이미지
독보적인 코미디 무대로 대한민국 토요일 밤을 폭소로 사로잡은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가 리얼한 웃음을 끌어내기 위
해 완벽하게 내려놓은 여섯 번째 호스트 문채원의 즉흥 코미디 연기로 시청자를 감탄하게 만들었다.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는 떴다 하면 ‘밈 스타’ 자리를 예약하는 초특급 호스트와 웃음 전투력 만렙인 ‘믿보’ 크루가 만드는 자타공
인 대한민국 1위 리얼 코미디 쇼.

지난 5월 10일 토요일 저녁 8시 공개된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7, 6화에서 문채원은 몸을 사리지 않는 파격 변신
과 메소드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박장대소하는 웃음을 선사했다.

특히 오프닝에서 “남자 친구 있나요?”라고 묻는 신동엽의 설정식 질문에 “있어도 있다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라며 즉답을 피하
는가 싶더니 남자 친구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 달라고 즉흥 상황극을 요청하자 순식간에 얼굴을 갈아끼우며 “나 오늘 늦게 끝날 것



같아. 이따 봐”라고 애드리브로 받아쳐 등장부터 심상치 않음을 예고했다.

이어 제48회 대종상과 제32회 청룡영화상 신인여우상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영화 ‘최종병기 활’을 최근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에
‘SNL 코리아’만의 재기 발랄한 해석을 더해 연인 권혁수와 생이별하게 된 지고지순한 여인으로 변모해 원작을 잊게 만드는 뉴 믹
스 버전으로 재탄생시켰다. 문채원만의 진지하면서도 정갈한 정극 연기가 코미디 장르와 만나 묘한 분위기를 풍기며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시너지를 이끌어냈다. 특히 통신사 대리점 앞에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며 ‘사극체’로 한탄하
는 고급진 표현력으로 시선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독립할 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얹혀사는 ‘캥거루족’을 풍자한 코너에서 문채원은 부모 신동엽과 정이
랑의 연애 코치를 받는 딸로 등장해 죽마고우 김원훈과 야릇한 분위기를 형성하며 망가짐도 불사했다. 이성 간의 흐뭇한 분위기로
발전하는가 싶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던 짓궂은 장난기를 참지 못하는 개구쟁이 같은 모습으로 웃음을 일으켰다.
특히 베테랑 크루인 김원훈도 감탄케 만든 문채원의 리얼한 즉흥 연기와 애드리브는 ‘문채원표 코미디 유행짤’ 탄생을 알렸다.

또한 문채원이 과거 예능에 출연했던 당시 애교 섞인 표정과 말투로 희대의 유행어가 된 “야, 줘 봐”를 셀프 패러디한 연기부터 김
원훈, 김규원 앞에서 내숭을 떨거나 지예은, 아라타 모모코와는 기싸움을 벌이다 결국 머리채를 잡고 살벌하게 싸우는 연기까지 반
전의 연속으로 시청자들의 배꼽을 잡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수지와 함께 불량한 학생으로 등장한 문채원은 두 손을 합장한 코믹
포즈로 상대를 제압하는 연기를 감행해 폭소를 자아냈다. 시청자들은 문채원의 섬세한 정극 연기가 ‘SNL 코리아’의 코미디 장르와
만나 색다른 웃음이 나왔다는 호응을 보였다. 모든 코너를 마친 문채원도 “굉장한 추억을 나눈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
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문채원의 활약 외에도 입사 전 사전 점검에 나선 지원자 권혁수, 조민경과 신입들을 눈속임하는 악덕 대표 정상훈의 눈치 싸움이
웃음 포인트인 코너부터 국내외 정치계를 풍자한 재치 만점 코너까지 ‘SNL 코리아’만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온라인에서 터지며 ‘화
제의 밈’ 탄생을 예감케 하고 있다.

한편,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7, 호스트인 배우 안재홍과 함께하는 7화는 오는 5월 17일 토요일 저녁 8시 공개된
다. ‘SNL 코리아’ 시즌 7은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으며, 현장 방청은 쿠플클럽을 통해 응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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